
중국, 태양광 발전 66% 확대
2015년까지 35GW 설치 목표 … M&A 장려에 금융지원 강화

중국은 2015년까지 설치할 태양광 발전시설 목표를 21GW에서 35GW로 66% 상향조정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태양광 패널 반덤핑조사 등으로 위기를 맞은 태양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목표를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새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GW의 설비를 증설할 계획

이다.

또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장려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지

원할 방침이이다.

더불어 태양광 관련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에 적극적인 대출을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함으로써 패널 수요를 끌어올리는 한편 탄소배출 축소 등 환경개선 효

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2012년 말 8.3GW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했으나 최근 미국

과 유럽에서 잇달아 반덤핑 등의 무역제재에 봉착하고 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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